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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디어복지국가(Media� Welfare� State)� 핀란드

북유럽� 국가들(Nordic� countries)1)은� 전통적으로� 언론� 자유(freedom� of� speech)를� 중시해왔다.� 보편적인� 미디어�

서비스(universal� services),� 편집권� 자유(editorial� freedom),� 미디어� 문화� 정책(a� cultural� policy� for� the�

media),� 공･사� 소유자와� 협의에� 기반을� 둔� 합의적･지속적� 정책� 결정� 등의� 원칙을� 갖고� 있는� 점에서� 이들을� ‘미디어�

복지� 국가(Media� Welfare� State)’라고� 불러왔다.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※� 출처:� http://www.journalist.or.kr/news/article.html?no=55792

국경없는기자회(RSF)가� 2002년부터� 매년� 180개국을� 대상으로� 국가와� 지역의� 언론� 자유� 수준을� 측정하는� ‘2024�

세계� 언론자유� 지수(World� Press� Freedom� Index)2)’에� 따르면,� 상위권을� 차지한� 국가는� 핀란드를� 비롯한� 대부분의�

북유럽� 국가들이다.3)

1)� 북유럽은� 노르웨이,� 덴마크,� 스웨덴,� 아이슬란드,� 핀란드의� 5개국을� 지칭함.� 이에� 더해� 그린란드,� 페로제도,� 네덜란드를� 포함하기도� 하지
만� 일반적으로� 5개국을� 일컬어� 노르딕� 국가(Nordic� countries)로� 불림�

2)� 언론자유� 지수는� 각� 국가의� 언론인� 및� 언론� 매체에� 대한� 인권침해� 사례를� 집계하는� 정량� 평가와� 언론인� 및� 학자,� 인권� 옹호자� 등� 언론
자유� 전문가� 수백� 명이� 100개� 이상의� 질문에� 응답한� 정성� 평가를� 바탕으로� 함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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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� 편에서는� 미디어� 복지� 국가들의� 시청자� 권익보호� 제도가� 어떻게� 운영되는지를� 소개하고자� 한다.� 또한,� 제도와�

정책의� 미비점을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을� 통해� 보완하는� 시스템을� 갖춘� ‘핀란드’를� 사례로� 들어,� 미디어� 교육의�

중요성을� 다시� 한� 번� 환기하고자� 한다.�

핀란드� 교통·통신� 업무� 총괄� 기관

교통통신부(MOTC,� The� Ministry� of� Transport� and� Communications)

핀란드� 교통통신부(MOTC,� The� Ministry� of� Transport� and� Communications)는� 국가평의회(Finnish�

Government,� Valtioneuvosto)� 산하� 12개� 부처� 중� 하나로,� 핀란드의� 교통� 및� 통신� 관련� 업무를� 총괄하는�

기관이다.� 이� 부처는� 양질의� 교통·통신� 네트워크를� 통해� 국민의� 삶의� 질을� 향상하고� 국가� 경쟁력을� 강화하는� 것을�

비전으로� 삼고� 있다.� 주요� 업무로는� 방송� 정책� 개발,� 통신� 및� 라디오·TV� 방송� 규제,� 통신� 시장� 활성화,� 주파수�

정책� 운영,� TV� 사업권� 발행,� 사생활� 보호� 및� 데이터� 보안� 정책� 개발� 등이� 있다.4)�

3)� “한국� 언론자유� 지수� 62위…� 작년보다� 15계단� 추락”,� <한국기자협회>,� 2024.05.03.,� http://www.journalist.or.kr/news/article.html?no=55792
4)� 「국가별� ICT� 시장동향� 핀란드」� 정보통신산업진흥원,� 2023.11.03,� p.� 6�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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핀란드� 공영방송

Yle(Yleisradio,� Finnish� Broadcasting)

�

핀란드의� 유일한� 공영방송인� Yle(Yleisradio,� Finnish� Broadcasting)는� 대부분의� 라디오� 및� TV� 채널을� 소유하고�

있으며,� 최대� 규모의� 방송망을� 운영하면서� 핀란드� 국민으로부터� 높은� 신뢰를� 받고� 있다.� ‘2023년� Yle� 연간� 보고서’에�

따르면,� 핀란드인의� 86%가� Yle가� 공영방송의� 책무를� 잘� 이행하고� 있다고� 평가했다.5)� 이는� Yle가� 핀란드에서�

가장� 신뢰받는� 언론� 매체로� 자리매김하고� 있음을� 보여준다.

Yle는� 1926년� 헬싱키에서� ‘Suomen� Yleisradio’라는� 명칭으로� 설립되었으며,� 1958년� ‘Suomen� Televisio’라는�

채널명으로� TV� 정규� 방송을� 시작했다.6)� 국영� 공기업� 형태로� 운영되며,� 방송국� 주식의� 99.98%는� 정부가� 소유하고�

있다.� 재원은� 핀란드� 국민과� 기업이� 부담하는� 공영방송세(Yle� tax)로� 조달되며,� 광고는� 방영되지� 않는다.� 현재� Yle는�

3개의� 텔레비전� 채널,� 6개의� 라디오� 채널,� 12개의� 언어7)로� 방송� 서비스를� 운영하고� 있다.8)�

핀란드� 공영방송� Yle는� Yleisradio� Oy법(The� Act� on� Yleisradio� Oy)9)� 제7조에� 따라� 공영� 서비스� 프로그램을�

제공할� 의무를� 갖는다.� 법률에� 명시된� 바에� 따르면,� Yle는� 다음과� 같은� 역할을� 수행한다.�

�

o� 다양한� 정보,� 의견� 및� 토론을� 제공하고� 상호작용의� 기회를� 마련하여� 민주주의를� 지원하고,� 모든� 사람이� 참여

할� 수� 있는� 기회를� 보장한다.

o� 핀란드의� 문화,� 예술� 및� 창작� 활동을� 제작,� 개발� 및� 유지하며,� 영감을� 주는� 엔터테인먼트를� 제공한다.

o� 교육과� 평등을� 고려한� 프로그램을� 편성하며,� 학습과� 공부의� 기회를� 제공한다.� 또한� 아동� 및� 청소년을� 위한�

프로그램을� 강화하고,� 종교� 프로그램을� 방송한다.

o� 방송에서� 핀란드어� 및� 스웨덴어� 사용자를� 평등하게� 대우하고,� 사미어,� 로마어,� 수화를� 포함한� 기타� 국내� 소수�

언어로도� 방송� 서비스를� 제공한다.

o� 핀란드� 문화유산의� 보존을� 지원하고,� 관용·평등·문화적� 다양성을� 증진하며,� 소수자� 및� 특별한� 지원이� 필요한�

집단을� 위한� 프로그램을� 제공한다.

o� 문화� 교류를� 촉진하고,� 국제� 배포를� 위한� 콘텐츠� 제작을� 유지한다.

o� 법령에� 의해� 추가로� 규정된� 공식� 발표를� 방송하고,� 비상� 상황에서의� 방송� 준비를� 담당한다.10)

5)� Yle’s� Annual� Report� 2023,� Yleisradio� Oy,� p.� 8
6)� 「방통위� 핀란드� 독일� 공무국외출장� 결과」,� 방송통신위원회,� 2019,� p.23� � �
7)� 핀란드어,� 스웨덴어,� 북부� 사미어,� 이나리� 사미어,� 스콜트� 사미어,� 핀란드� 수어� 및� 핀란드-스웨덴� 수어,� 로마니어,� 카렐리야어,� 영어,� 러시아어,� 우크라이나어
8)� https://Yle.fi/aihe/about-Yle/finances�
9)� https://www.finlex.fi/en/laki/kaannokset/1993/19931380
10)� Yle’s� Annual� Report� 2023,� Yleisradio� Oy,� p.�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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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le는� 세금으로� 조성된� 재원을� 책임감� 있게� 사용하며,� 독립적으로� 운영된다.� 공영� 서비스� 목표를� 기반으로� 신뢰

할� 수� 있는� 정보� 제공,� 교육,� 엔터테인먼트� 제공을� 통해� 핀란드� 민주주의와� 문화를� 강화하며,� 표현의� 자유,� 평등,�

연대를� 증진하는� 것을� 사회적� 가치� 창출의� 핵심으로� 삼고� 있다.� Yle의� ‘2023년� 연간� 보고서’에� 따르면,� 다음�

세� 가지를� 지향하고� 있음을� 알� 수� 있다.

o� 핀란드� 문화의� 중요한� 일원으로서,� 모든� 시청자에게� 동등한� 조건으로� 콘텐츠와� 서비스를� 제공한다.� 또한,� 소수자�

및� 특별한� 지원이� 필요한� 집단의� 요구를� 충족시키고,� 사회적� 논의와� 공동� 경험을� 나눌� 기회를� 제공한다.

o� 핀란드에서� 가장� 신뢰받는� 언론� 매체로� 자리매김하고� 있으며,� 공공� 자금으로� 제작된� 콘텐츠의� 지속적인� 제공을�

보장한다.� 그리고� 미디어의� 다양성을� 보호하고,� 전국에� 걸쳐� 지역� 편집� 사무소� 네트워크를� 운영하며,� 비상� 상황에서�

신뢰할� 수� 있는� 정보를� 제공한다.

o� 창작� 및� 미디어� 산업,� 파트너� 네트워크와의� 협력을� 통해� 지속적인� 가치� 창출을� 추구한다.� 그리고� 전통적인� 강점을�

유지하면서도� 변화하는� 미디어� 환경에� 맞춰� 발전한다.

�

또한� 핀란드� 방송법(Act� on� the� Finnish� Broadcasting� Company� 1380/1993)에� 정의된� 공영� 서비스� 의무를�

통해� 사회적� 책임을� 실천한다.

o� 민주주의,� 표현의� 자유,� 교육� 및� 학습� 지원

o� 국가� 및� 지역� 문화� 강화

o� 특별한� 지원이� 필요한� 그룹과� 소수� 집단을� 위한� 서비스� 제공

o� 비상� 상황에서의� 통신� 보장

이처럼� Yle는� 핀란드� 국민의� 신뢰와� 관련� 법률을� 기반으로� 모든� 시청자가� 양질의� 방송을� 시청할� 권리를� 보장하는�

역할을� 수행하고� 있다.

시청자� 권익� 보호� 대표� 기관

교통통신청(Traficom)� VS� 대중매체위원회(CMM)11)

방송� 정책� 및� 규제,� 심의� 등은� 시청자가� 양질의� 방송을� 시청할� 권리와� 방송으로� 인한� 피해로부터� 구제� 받을� 권리를�

보장한다.� 핀란드에서� 시청자� 권익을� 보호하는� 대표적인� 기관으로는� 교통통신청(Traficom,� Finnish� Transport�

and� Communications� Agency)과� 대중매체위원회(CMM,� The� Council� for� Mass� Media)가� 있다.�

11)� 핀란드어로는� Julkisen� Sanan� Neuvosto로� JSN으로도� 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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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� 기관은� 공통적으로� 시청자의� 권익� 보호에� 기여하지만,� 역할과� 접근� 방식에� 차이가� 있다.� 교통통신청(Traficom)은�

방송·통신� 서비스의� 기술적·법적� 보호를� 담당하는� 반면,� 대중매체위원회(CMM)는� 언론의� 윤리적� 책임과� 자율� 규제를�

통해� 시청자� 권익을� 보호한다.� �

1.� 교통통신청(Traficom,� Finnish� Transport� and� Communications� Agency)

핀란드� 교통통신청(Traficom,� Finnish� Transport� and� Communications� Agency)은� 교통통신부(MOTC,� The�

Ministry� of� Transport� and� Communications)� 산하� 기관으로,� 사람·데이터·상품이� 안전하고� 지속� 가능하게�

연결되는� 것을� 목표로�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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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� 기관은� 운송� 및� 통신� 분야에서� 고품질이면서도� 효율적인� 서비스� 제공을� 위한� 정책을� 시행하며,� 핀란드� 국민이�

온라인� 서비스를� 안전하고� 원활하게� 이용할� 수� 있도록� 지원한다.� 이를� 통해� 방송,� 통신� 및� 다양한� 디지털� 서비스를�

보다� 편리하게� 활용할� 수� 있도록� 돕는다.12)

12)� https://www.traficom.fi/e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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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� 대중매체위원회(CMM,� The� Council� for� Mass� Media)

대중매체위원회(CMM,� The� Council� for� Mass� Media)는� 1968년� 핀란드� 언론사및� 언론인들이� ‘언론과� 출판의�

자유’를� 보호하기� 위해� 설립한� 언론� 윤리� 위원회이다.� 법적� 권한을� 행사하지� 않으며,� 자율� 규제� 방식으로� 운영된다.�

개인이나� 조직은� 언론이� 시청자의� 권익을� 침해했거나� 언론� 및� 출판의� 자유와� 관련된� 문제가� 발생했을� 경우,� 대중

매체위원회에� 조사와� 대응을� 요청할� 수� 있다.

언론이� 윤리적� 기준을� 위반하거나� 표현의� 자유를� 침해하는� 사례가� 발생하면,� 누구든지� 대중매체위원회(CMM)에�

이를� 신고할� 수� 있다.� 윤리� 원칙� 위반이� 확인되면,� 위원회는� 해당� 매체에� 관련� 통지문을� 발행하며,� 이를� 받은�

매체는� 반드시� 게시해야� 한다. 특정� 경우,� 위원회가� 조사를� 개시하거나� 윤리� 문제에� 대한� 정책� 성명을� 발표할� 수�

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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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� 평균� 4개월� 이내에� 불만� 사항을� 무료로� 조사하고� 처리한다.� 단,� 익명으로� 제출된� 신고� 또는� 게시� 후� 3개월�

이상� 경과한� 사안은� 조사� 대상에서� 제외된다.�

o� 민원� 접수� 조건

-� 언론� 윤리� 위반� 또는� 표현의� 자유� 침해� 문제에� 대해� 조사� 요청� 가능

-� 개인·단체� 누구나� 민원� 제기� 가능(단,� 익명� 제보� 불가)

-� 게시� 후� 3개월이� 지난� 콘텐츠에� 대한� 민원은� 접수� 불가

o� 심의� 대상

� -� 신문,� 온라인� 미디어,� TV� 및� 라디오� 방송(단,� 기본� 협약� 가입� 매체에� 한함13))

� -� SNS� 콘텐츠도� 심의� 가능(단,� 기본� 협약에� 가입한� 매체가� 게시한� 경우)

o� 민원� 접수� 상세� 지침14)

� ①� 민원� 제기� 개요

� � -� 누구든지� 매체가� 출판한� 콘텐츠에� 대해� 대중매체위원회(CMM)에� 불만을� 제기할� 수� 있음

� � -� 절차는� 빠르고� 공정하며� 무료로� 진행됨

� � -� 불만� 사항은� CMM� 기본� 협약� 위반과� 관련되어야� 함

� � -� 표현의� 자유� 제한과� 관련된� 불만� 사항은� 위원회의� 공식� 성명서� 확인이� 필요

� � -� 불만� 사항은� 온라인� 전자� 양식� 제출(특별한� 사유가� 있을� 경우� 예외� 허용)

� ②� 자율� 규제� 범위� 확인

� � -� 해당� 매체가� CMM의� 자율� 규제� 대상인지� 확인해야� 함

� � -� 위원회� 관할이� 아닌� 불만� 사항은� 기각됨

� � -� 게시� 후� 3개월이� 지난� 콘텐츠에� 대한� 민원은� 특별한� 사유가� 없는� 한� 접수� 불가(온라인� 콘텐츠� 포함)

� ③� 민원� 제기� 준비

� � -� 저널리스트� 지침15)을� 참고하여,� 어떤� 윤리� 조항이� 위반되었는지� 명시해야� 함

� � -� 중대한� 오류에� 대한� 불만은� 먼저� 해당� 언론사에� 정정을� 요청해야� 함.

� � -� 대리신고� 시� 서면� 동의서� 제출� 필요(예:� 개인� 정보� 침해,� 부정적� 홍보� 관련� 불만)

� � -� 관련� 기사,� 서신� 등의� 증빙� 자료� 제출� 필수(온라인� 기사� 링크만으로는� 부족)

� � -� TV·라디오� 프로그램� 관련� 민원은� 방송� 시간·채널� 정보� 명시� 필수

13)� 대다수의� 핀란드� 언론은� 위원회의� 기본� 협약에� 가입(https://jsn.fi/en/what-is-the-cmm)
14) https://jsn.fi/en/how-to-complain
15)� https://jsn.fi/en/journalists-guidelin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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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-� 위원회는� 불분명한� 불만� 사항은� 처리하지� 않을� 수� 있음

� ④� 민원� 형식� 및� 처리� 과정

� � -� 최대� 5,000자(A4� 3페이지� 이내)로� 간결하고� 명확하게� 작성해야� 함

� � -� 신고자는� 위원회의� 결정을� 법적� 소송� 목적으로� 사용하지� 않을� 것을� 서약해야� 함

� � -� 불만� 사항은� 위원회에서� 심사하며,� 필요� 시� 위원회� 의장이� 기각할� 수도� 있음

� � -� 모든� 신고자는� 서면� 답변을� 받게� 되며,� 이메일� 제출� 시� 이메일로� 답변이� 전달됨

� ⑤� 개인정보� 보호� 및� 공개� 여부

� � -� 신고자의� 이름은� 위원회� 웹사이트에� 공개되지� 않음.� 하지만� 완전한� 비밀� 유지는� 보장되지� 않음.

� � -� 해당� 언론사는� 신고자의� 이름을� 알� 수� 있음

� � -� 민감한� 사건의� 경우,� 의장이� 요청에� 따라� 자료� 공개를� 제한할� 수� 있음

� � -� 불만이� 제기된� 자료는� 보관되며� 연구� 목적으로� 활용될� 수� 있음

모두가� 누리는� 보편적� 방송� 서비스� 권리�

장애인� 방송과� 재난� 방송

1.� 장애인� 방송

핀란드는� 장애인의� 권리를� 존중하며,� 미디어� 접근성을� 높이기� 위해� 다양한� 규정과� 정책을� 운영하고� 있다.� 장애인이�

미디어에� 원활하게� 접근할� 수� 있도록� 보장하는� 대표적인� 법률은� 다음과� 같다.

o� 디지털� 서비스� 제공에� 관한� 법률� (Act� on� the� Provision� of� Digital� Services,� 306/2019)16)

-� 2019년� 4월� 시행된� 법으로� 핀란드� 내� 웹사이트와� 모바일� 앱� 등� 디지털� 서비스의� 접근성� 향상을� 목표로� 함.

-� 공공기관뿐만� 아니라� 공공서비스� 기능을� 수행하는� 민간기업17)도� 해당� 법을� 준수해야� 함

-� 장애인,� 고령자� 및� 기타� 정보� 접근이� 어려운� 사용자를� 위해� 국제� 표준인� WCAG� 2.1� AA18)� 수준을� 충족하는�

디지털� 서비스를� 제공해야함.�

-� 장애인을� 위한� 자막,� 수어(수화),� 화면� 낭독기� 지원� 등이� 포함됨.19)

16)� https://www.finlex.fi/fi/laki/smur/2019/20190306
17) 은행,� 보험,� 대중교통� 기관� 등
18) WCAG(Web� Content� Accessibility� Guidelines)� 2.1은� 웹� 콘텐츠� 접근성을� 보장하기� 위한� 국제� 표준� 기준임
19)� https://www.finlex.fi/fi/laki/ajantasa/2019/201903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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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� 시청각� 미디어� 서비스법(Act� on� Audiovisual� Programmes,� 710/2011)20)

-� 미디어� 콘텐츠의� 제공,� 규제� 및� 접근성에� 관한� 법률로,� 장애인의� 접근성과� 평등한� 기회� 보장� 내용을� 포함함.

-� 청각� 장애인� 및� 시각� 장애인을� 위한� 자막� 및� 화면� 해설,� 수어(수화)� 지원� 제공을� 요구함

-� 동등한� 미디어� 접근� 보장을� 위해� 필요한� 기술적� 지원� 제공을� 명시함

-� 방송� 서비스� 제공자는� 장애인� 접근성을� 보장하는� 방법을� 설명하는� 접근성� 계획을� 수립해야� 하며,� 장애인을� 위한�

추가적� 지원이� 필요할� 경우� 이를� 제공해야하는� 의무가� 있음� �

o� 핀란드� 방송법(Act� on� the� Finnish� Broadcasting� Company,� 1380/1993)21)

-� Yle의� 공적� 서비스� 임무� 명시

-� 소수집단� 및� 특정� 계층을� 위한� 서비스� 제공과� 비상� 상황에서의� 원활한� 정보� 전달� 보장을� 포함함

�

o� 유럽연합(EU)� 접근성� 지침� (European� Accessibility� Act,� 2019)22)

-� 디지털� 서비스뿐만� 아니라� 물리적� 제품,� 상점,� 금융� 서비스,� 교통� 등� 다양한� 분야에도� 적용되며,� 유럽연합� 전역에서�

일관된� 접근성� 기준을� 마련하는� 것을� 목표로� 함�

-� TV,� 온라인� 미디어,� 전자책� 등� 디지털� 콘텐츠의� 접근성� 강화를� 포함함

-� EU� 회원국은� 2022년까지� 해당� 법을� 국내� 법률로� 시행해야� 하며,� 2025년까지� 모든� EU� 회원국에서� 완전한�

시행을� 목표로� 함(핀란드는� 2019년에� 시행)

핀란드에서는� 주요� 방송� 서비스� 제공자들이� 장애인을� 위한� 접근성� 서비스를� 제공하고� 있다.� 대표적인� 방송사인�

Yle(Yleisradio)는� 이러한� 서비스를� 적극적으로� 시행하여,� 장애인들이� 방송� 콘텐츠를� 보다� 편리하게� 이용할� 수�

있도록� 지원하고� 있다.

o� Yle� 장애인을� 위한� 접근성� 서비스23)

� -� 자막� 제공� :� 청각� 장애인과� 난청인을� 위해� 모든� 주요� 방송� 프로그램에� 자막� 제공,� 자막� 서비스는� 다양한� 언어를�

사용하는� 사람들에게도� 중요한� 역할을� 하며,� 일부� 프로그램은� 핀란드어,� 스페인어,� 사미어� 등� 여러� 언어24)로�

제공됨.

� -� 수어(수화)� 통역� :� 모든� 뉴스� 및� 선거� 등� 주요� 프로그램에� 대해� 수어(수화)� 통역� 서비스를� 제공함.� 또한� 수어�

토크쇼� 프로그램(the� sign-language� talk� show� Mikaela� &� Thomas)을� 제작·제공함

� -� 화면� 해설� 서비스25)� :� 시각� 장애인을� 위한� 화면� 해설� 서비스� 제공

20) https://www.finlex.fi/fi/laki/smur/2011/20110710
21)� Yle’s� Annual� Report� 2023,� Yleisradio� Oy,� p.� 25
22) https://commission.europa.eu
23)� Yle’s� Annual� Report� 2023,� Yleisradio� Oy,� p.� 28-29
24) 핀란드어,� 스웨덴어,� 북부� 사미어,� 이나리� 사미어,� 스콜트� 사미어,� 핀란드� 수어� 및� 핀란드-스웨덴� 수어,� 로마니어,� 카렐리야어,� 영어,�
� � � � 러시아어,� 우크라이나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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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-� 웹사이트� 접근성� 지원� :� Yle의� 웹사이트와� 모바일� 애플리케이션(Yle� Areena)은� 장애인을� 위한� 접근성� 표준을�

준수하여� 설계됨.� 시각� 장애인을� 위한� 스크린� 리더� 호환성을� 지원하며,� 청각� 장애인을� 위한� 자막� 서비스도�

제공함

� -� 다양한� 콘텐츠� 형식� 지원� :� 장애인들이� 다양한� 형식의� 콘텐츠를� 선택하여� 소비할� 수� 있도록� 오디오� 콘텐츠,�

비디오� 콘텐츠,� 팟캐스트� 등� 다양한� 미디어� 형태로� 방송을� 제공함�

2.� 재난� 방송

핀란드에서� 재난� 방송은� 재난� 상황에서� 국민에게� 중요한� 정보와� 지침을� 제공하는� 핵심적인� 역할을� 한다.� 핀란드에서�

재난방송과� 관련된� 주요� 법률은� 다음과� 같다.

o� 핀란드� 방송법(Act� on� the� Finnish� Broadcasting� Company,� 1380/1993)26)

� -� Yle� 공적� 서비스� 임무� 명시

� -� 소수집단� 및� 특정� 계층을� 위한� 서비스� 제공과� 비상� 상황에서의� 원활한� 정보� 전달� 보장을� 포함함

o� 텔레비전� 및� 라디오� 운영에� 관한� 법률(Act� on� Television� and� Radio� Operations,� 744/1998)27)

� -� 방송� 서비스� 제공자는� 공공의� 안전을� 위해� 재난� 방송을� 실시간으로� 제공해야� 할� 의무가� 있음

� -� 공영방송� Yle의� 긴급� 상황에서� 국민에게� 중요한� 정보를� 전달할� 책임이� 있음

�

o� 전자통신법� (Act� on� Electronic� Communications� Services,� 917/2014)28)

� � -� 긴급� 상황에서� 통신� 네트워크가� 원활하게� 작동하도록� 보장함

� � -� 재난� 상황에서� 국민이� 통신� 서비스를� 통해� 중요한� 정보를� 받을� 수� 있도록� 지원함

핀란드는� 사회적� 안전과� 신속한� 정보� 전달을� 위해� 효과적인� 재난� 방송� 시스템과� 기관을� 운영하고� 있다.� 재난� 방송은�

주로� 텔레비전,� 라디오,� 인터넷,� 모바일� 앱� 등을� 통해� 이루어진다.� 특히� Yle(Yleisradio)는� 재난� 방송에서� 핵심적인�

역할을� 하며,� 국가� 재난� 대응� 체계에� 깊이� 관여하고� 있다.�

o� Yle(Yleisradio)

� -� 긴급� 재난� 방송� 및� 실시간� 정보� 제공� :� 국가� 위기� 상황에서� 즉시� 방송을� 시작하고,� 재난� 상황에� 대한� 지침과�

중요한� 정보를� 실시간으로� 전달

25)� 화면에� 등장하는� 시각적� 내용을� 음성으로� 설명해� 주는� 서비스로,� 시각� 장애인이� 방송을� 잘� 이해할� 수� 있도록� 도움�
26)� Yle’s� Annual� Report� 2023,� Yleisradio� Oy,� p.� 25
27)� https://www.finlex.fi/fi/laki/smur/1998/19980744
28)� https://www.finlex.fi/fi/laki/smur/2014/201409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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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-� 공공안전� 지원� :� 정부와� 협력하여� 피해� 예방,� 대피� 지침,� 안전� 수칙� 등을� 제공함�

� -� 다양한� 매체를� 통한� 정보� 전달� :� TV,� 라디오,� 웹사이트,� 모바일� 앱� 등� 다양한� 매체를� 통해� 실시간� 정보를� 제공함

� -� 장애인과� 취약� 계층을� 위한� 지원� :� 재난� 방송에서� 자막,� 수어(수화)� 통역,� 오디오� 설명� 등을� 제공하여� 장애인과�

취약� 계층이� 실시간으로� 정보를� 받을� 수� 있도록� 지원함

o� 교통통신청(Traficom,� Finnish� Transport� and� Communications� Agency)

� -� 핀란드의� 교통� 및� 통신� 관련� 서비스� 운영과� 규제� 기관으로� 재난� 방송� 시스템을� 관리

� -� 교통� 시스템� 관리� 및� 대응� :� 재난� 상황에서� 교통망이� 원활히� 운영되도록� 지원하며,� 교통� 통제� 및� 대체� 경로� 안내,�

응급� 차량의� 신속한� 이동을� 지원함

� -� 통신� 시스템의� 안정성� 보장� :� 긴급� 통신� 시스템을� 운영하고,� 재난� 발생� 시� 통신� 네트워크� 관리하여� 응급� 구조�

활동과� 정부� 간� 소통을� 지원함

� -� 긴급� 통신� 서비스:� 재난� 상황에서� 긴급� 통화� 서비스� 및� 경고� 시스템을� 통해� 국민에게� 중요한� 정보를� 전달함

� -� 비상� 경고� 및� 알림� 시스템� 운영� :� 위험� 경고� 메시지를� 방송하고� 모바일� 경고� 시스템� 관리하여,� 모바일� 기기를�

통한� 실시한� 경고를� 제공함

� -� 국제� 협력� 및� 조정� :� 국제� 재난� 대응� 및� 교통·통신� 협력을� 통해� 다른� 국가와� 협조하여� 재난에� 대응함

� -� 재난� 대응� 훈련� 및� 준비� :� 교통·통신� 분야에서� 재난� 대응� 훈련과� 시뮬레이션을� 주관하여� 신속한� 대응을� 준비함

핀란드는� 재난방송을� 중요한� 공공� 안전� 도구로� 활용하며,� 이를� 통해� 국민에게� 필수적인� 재난� 정보를� 제공한다.�

Yle와� 같은� 방송� 기관은� 재난� 발생� 시� 신속하게� 정보를� 전달하며,� 모바일� 경고� 등� 다양한� 경고� 시스템을� 통해�

국민이� 안전한� 결정을� 내릴� 수� 있도록� 지원한다.� 또한,� 핀란드는� 법적� 규제와� 기술적� 발전을� 통해� 재난방송의�

정확성,� 신속성,� 효율성을� 지속적으로� 개선하고� 있다.

시청자� 권익� 보호의� 또� 다른� 중심

핀란드의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

최근� 많은� 국가가� 가짜뉴스와� 허위정보� 문제로� 어려움을� 겪고� 있지만,� 핀란드는� 이� 문제에� 성공적으로� 대응하고�

있는� 국가로� 인정받고� 있다.� 핀란드는� 법적� 규제에만� 의존하지� 않고,� 시민들의� 비판적� 사고력과� 정보� 분석� 능력을�

강화하는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을� 도입을� 통해� 시민들이� 스스로� 정보를� 분석하고,� 허위정보를� 판별할� 수� 있도록�

지원한� 것이다.� 이러한� 접근은� 법적� 대응보다� 장기적이고� 지속� 가능한� 해결책으로� 자리� 잡았다.29)�

29)� 김주희,� 「생성형� 인공지능(AI)� 시대의� 허위정보� 대응:� 미디어� 리터러시의� 역할과� 시사점」,� 행정포커스� vol� 171,� 한국행정연구원,� 2024,� p.� 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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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과� 제도만으로� 시청자의� 권익을� 완벽하게� 보호할� 수는� 없다.� 이러한� 한계를� 보완하기� 위해서는� 추가적인�

시스템이� 필요하다.� 핀란드의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이� 그것이다.� 앞서� 언급했듯이,� 시청자� 권익� 보호� 제도를� 소개하는�

국가로서� 핀란드에� 주목한� 주요� 이유� 중� 하나이다.

가장� 미디어� 교육이� 발전한� 나라로� 알려진� 핀란드는� 오래전부터� 미디어� 리터러시를� 학교� 정규� 과정에� 포함해�

발전시켜왔다.� 1960년대� 시민교육의� 일환으로� 시작된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은� 1970년대부터� 국가� 기초� 교육의�

핵심� 커리큘럼이었다.� 그리고� 1972년에는� 처음으로� 학교� 교과� 과정의� 원칙으로� 미디어에� 대한� 발견과� 해석,�

비판적인� 채택,� 정보기술에� 대한� 이해� 등을� 포함시켰다.30)� 미디어� 환경이� 변화하는� 가운데서도� 지속적이고� 체계적인�

자원� 투입을� 통해� 다양한� 참여자� 간� 폭넓은� 협력이� 이루어지고� 있으며,� 이를� 바탕으로� 다채로운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

교육이� 기획·실행되며� 지속적으로� 발전하고� 있다.

1.� 핀란드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의� 강점31)

o� 교육의� 다양한� 제공과� 폭넓은� 활용

� -� 전국� 각지에서� 활동하는� 활동가들이� 미디어� 교육을� 실천하고� 개발함

� -� 실천적� 교육� 정보,� 학습� 자료와� 지침,� 실행� 모형� 등� 다양한� 자원을� 공적으로� 이용하는� 다학제적

� � � (多學際的,�multi�and�interdisciplinary)� 협업이� 적극적으로� 이루어짐�

� -� 미디어� 역량이� 다양한� 직업� 기본� 교육에� 통합됨�

o� 미디어� 교육의� 전통

� -� 대중매체� 교육,� 의사소통� 교육� 등을� 시작으로� 1950년대부터� 명맥을� 이어옴

� -� 핀란드� 민주주의와� 교육의� 중요한� 부분으로,� 대규모의� 사람과� 집단이� 미디어교육� 활동에� 연계됨�

o� 국가� 전략화� 된� 미디어� 교육과� 재정� 지원

� -� 공공도서관법(The� Finnish� Public� Libraries� Act)� 등� 관련� 법률과� 미디어교육� 공공기관� 국립시청각� � � 연구소

(KAVI,� 2012년� 설립)을� 통한� 미디어교육� 체계� 제공

� -� 공공과� 민간의� 자금� 지원

o� 미디어� 교육의� 중요성에� 대한� 인식� 저변� 확산에� 따른� 미디어에� 대한� 신뢰� 향상

� -� 미디어� 교육은� 핀란드의� 언론� 자유와� 미디어에� 대한� 높은� 신뢰를� 뒷받침하는� 기반이� 됨

30)� 진민정� 외,� 「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의� 융합적� 접근」,� 한국언론진흥재단,� 2020,� p.� 75
31)� 핀란드� 교육부,� 「핀란드의� 미디어� 리터러시,� 국가� 미디어교육� 정책」,� 최원석� 옮김,� 한국언론진흥재단,� 2020,� p.� 35-36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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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� 핀란드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의� 가치와� 원리32)

핀란드의� 미디어� 교육은� 유엔� 세계� 인권선언29,� 인권에� 대한� 유럽협약(63/1999)30,� 그리고� 특히� 아동에게� 해당하

는� 내용은� UN� 아동의� 권리에� 관한� 협약31에� 기반을� 둔다.� 이처럼� 분야별� 가치� 기반은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에

도� 적용된다.� 핀란드의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은� 다음의� 가치와� 원칙을� 기반으로� 한다.

o� 인간을� 적극적� 주체로� 보는� 시각을� 바탕으로� 한� 리터러시,� 인권,� 윤리의� 향상

o� 다양성과� 평등� :� 평등을� 장려하고� 문화의� 다양성과� 특성� 존중

o� 지속가능한� 개발과� 미래� :� 사회� 및� 환경으로부터� 발전� 방향성을� 얻고,� 바람직한� 미래� 전망에� 기여

3.� 핀란드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� 현장의� 주체들33)34)

핀란드는� 중앙� 정부,� 지방자치단체,� 비정부� 조직,� 협회,� 문화·예술� 관련� 기관,� 종교� 단체,� 교육� 기관,� 기업� 등� 다양한�

분야에서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을� 지원하고� 운영한다.� 이러한� 다분야,� 다학제적� 활동은� 핀란드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

교육이� 환경� 변화에� 따라� 주제와� 범위가� 지속적으로� 확대되고� 발전하는� 요인� 중� 하나이다.�

o� 교육문화부�

� -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진흥� 지원,� 미디어� 교육� 관련� 법률� 및� 정책� 개발

o� 국가교육위원회(Finnish� National� Board� of� Education,� OPH)

� -� 유아교육부터� 기본·고등교육,� 돌봄� 교육� 과정,� 직업� 훈련� 및� 역량� 기반� 자격까지� 아우르는� 교육� 체계� 마련

� -� 교육� 관련� 활동� 수행,� 프로젝트� 개발� 및� 관련� 법령� 이행� 여부� 규제

� -� 2014년� 확정된� OPS2016� 교육과정을� 통해� 체계적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진흥� 기반� 마련

o� 국립시청각연구소(KAVI,� The� National� Audiovisual� Institute)35)�

� -� 2012� 설립,� 교육문화부� 산하� 국가� 미디어교육� 공공기관

� -� 영화와� 텔레비전,� 라디오� 프로그램� 보존과� 관련� 연구,� 시청각문화의� 증진� 역할� 수행

� -� 무료� 미디어교육� 웹서비스� mediataitokoulu.fi,� pelikasvatus.fi,� ikaraja.fi� 등� 운영

� -� 전국적� 미디어행사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주간(Media� Literacy� Week),� 핀란드� 게임� 주간(Peliviikko,� Finnish�

Game� Week)� 주관

32)� 핀란드� 교육부,� 「핀란드의� 미디어� 리터러시,� 국가� 미디어교육� 정책」,� 최원석� 옮김,� 한국언론진흥재단,� 2020,� p.� 37-39�
33)� 핀란드� 교육부,� 「핀란드의� 미디어� 리터러시,� 국가� 미디어교육� 정책」,� 최원석� 옮김,� 한국언론진흥재단,� 2020,� p.� 50-73�
34)� 진민정� 외,� 「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의� 융합적� 접근」,� 한국언론진흥재단,� (2020),� p.� 77-79
35)� https://kavi.fi/en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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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� 기타� 정부� 부처� 및� 기관

� -� 법무부� :� 혐오� 표현과� 범죄에� 반대하는� ‘반� 혐오� 프로젝트(AgainstHate� project,� 2017~2019)’� 진행� 등�

민주주의� 포용과� 영향력� 관점에서� 정책과� 법률� 마련

� -� 교통통신부� :� ‘미디어� 정책� 프로그램에� 관한� 정부� 결의안(2018)’� 등� 정치적·전략적� 정책과� 법률� 마련�

� -� 내무부� :� ‘폭력적� 급진주의� 및� 극단주의� 예방을� 위한� 국가� 행동� 계획’(2016)을� 통해� 폭력적� 급진주의� 예방�

수단으로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증진의� 중요성� 강조

� -� 핀란드� 경쟁� 및� 소비자� 기구(The� Finnish� Competition� and� Consumer� Authority,� KKV)는� 소비자� 교육�

수단으로� 미디어� 및� 광고� 관련� 자료� 제작

� -� 핀란드� 교통통신청(Traficom),� 핀란드� 국립사이버보안센터(The� National� Cyber� Security� Centre)� :� 안전한�

미디어� 사용관련� 교육자를� 위한� 안내� 지침� 및� 정보� 제공

� -� 디지털인구자료청(The� Digital� and� Population� Data� Services� Agency)� :� 디지털� 사회에서� 자료� 보호� 및�

활용� 방법� 제공,� 디지털� 지원� 서비스� 제공

� -� 데이터� 보호� 옴부즈맨(The� Data� Protection� Ombudsman)� :� 개인정보� 처리,� 관련� 규제,� 주의� 사항,� 권리와�

책임에� 관련� 국민들의� 인식� 제고�

� -� 공공도서관� :� 미디어교육� 가이드라인� 제작� 및� 제공,� 핀란드공공도서관법(The� Finnish� Public� Libraries� Act)에�

따라� 정보� 가용� 및� 활용을� 다양한� 리터러시� 교육을� 통해� 시민성� 증진,� 민주주의와� 언론� 자유� 제고� 등의� 의무를�

가짐

o� 전국� 단위� 협회� 및� 네트워크�

� -� 핀란드미디어교육위원회(Finnish� Society� on� Media� Education,� FSME)� :� 핀란드� 내� 미디어� 교육� 기관�

네트워크� 구축,� 연구,� 교육프로그램� 개발,� 연구프로젝트,� 워크숍,� 학술� 교류�

� -� 미디어교육센터� 메트카(Metka)� :� 미디어� 교육� 활동� 수행

� -� 코울루키노(Koulukino,� 영화학교)� :� 미디어� 교육의� 일환으로� 영화� 교육� 장려

� -� 만네르하임리그,� 세이브더칠드런,� 핀란드부모연맹,� 4H기구� :� 아동·청소년의� 복지� 증진을� 위한� 미디어� 교육� 활동�

� -� 핀란드평생학습재단,� 핀란드연금연맹,� 노인복지를� 위한� 중앙연합� :� 성인� 대상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향상을� 위한�

미디어� 교육� 활동

� -� 미디어아트� 및� 영화보급� 기관� :� 미디어� 및� 영화� 교육� 프로젝트� 운영,� 저작권� 관련� 미디어� 교육� 개발

� -� 시청각� 분야� 전국� 협회� :� 미디어� 교육관련� 지역� 활동� 개발,� 대표사업� 의사소통교육협회� 주최� 미디어� 캠프�

비에카스(Viekas)� �

� -� 코피오스토(Kopiosto)� :� 교육기관� 대상� 저작권� 교육� 자료� 제작,� 교육기관이� 다양한� 미디어� 콘텐츠를� 효과적으로�

활용할� 수� 있도록,� TV� 프로그램의� 이용을� 허용하는� 라이선스� 제공

� -� 핀란드지역청소년연합� :� 청소년의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및� 역량� 증진� 교육� 제공

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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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� 언론기관

� -� Yle(핀란드� 공영방송)� :� 웹사이트� 운영을� 통한� 미디어교육� 자료� 무료제공,� 자율적인� 미디어� 학습을� 위한�

‘디지트렌닛’(Digitreenit),� 11~18세� 청소년� 대상� ‘윌레� 뉴스� 교실(Yle� Uutisluokka)� 등

� -� 핀란드신문협회� :� 신문사와� 학교� 간� 협력� 사업� ‘교육에서의� 신문(Newspaper� in� teaching,� Sanomalehti�

opetuksessa)’� 활동,� 신문� 주간(Newspaper� Week)� 20년� 넘게� 운영,� 미디어� 교육� 자료� 제공

� -� 핀란드정기간행물협회(Aikakausmedia)� :� 교육� 목적의� 미디어� 교육자료� 적극적으로� 생산.� 회원사가� 제작한�

미디어� 콘텐츠� 사용� 촉진,� 미디어� 활용� 연구� 진행� 및� 정보� 제공

� -� 기타� 언론사� :� 미디어리터러시� 캠페인� 무료� 송출을� 통한� 미디어� 교육활동� 지원,� 언론사� 뉴스� 보도� 관련� 저널리즘�

교육을� 기본� 업무로� 함.�

� -� 온라인� 서비스와� 플랫폼� 제공� 회사� :� 플랫폼� 내� 미디어� 교육콘텐츠� 제공� 및� 교육기관� 재정적� 지원

o� 대학� 등� 교육� 기관

� -� 문화,� 예술,� 커뮤니케이션� 및� 교육� 관련� 전공이� 개설된� 핀란드� 대학� 10곳� 가운데� 8곳이� 미디어교육과� 관련해�

지속적인� 연구와� 교육을� 진행� 중

� -� 라플란드대학(University� of� Lapland)� 미디어교육� 석사� 주전공,� 헬싱키대학(University� ofHelsinki)� 부전공� 개설,�

미디어교육� 관련� 박사� 학위� 취득가능

� -� 일라플란드대학� 미디어교육� 방법� 및� 연구관련� 미디어교육� 허브(Media� Education� Hub)� 운영하여,� 국제� 연구�

기관과� 해외� 대학에� 관련� 연구� 자료� 제공

4.� 핀란드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의� 특성

o� 멀티� 리터러시(Multi� literacy)로의� 확장

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을� ‘멀티� 리터러시’로� 확장한� 것은� 핀란드� 미디어� 교육의� 새로운� 변화� 중� 하나이다.� 2016년�

발표된� 새로운� 국가� 교육과정에� ‘멀티� 리터러시(multi� literacy)36)’라는� 이름으로� 미디어� 교육을� 학교� 안에서� 실행

할� 수� 있는� 법적� 근거를� 마련했다.�

또한� 핀란드는� 중앙� 부처와� 지자체뿐만� 아니라� 연구기관,� 교육기관,� 시민단체� 등이� 각� 조직의� 전문성,� 인력,� 자원,�

시설� 등을� 결합하는� 방식으로� 융합적인� 결과물을� 내고� 있다.�

현재� 핀란드� 미디어� 교육의� 중요� 기반은� ‘멀티리터러시’와� ‘ICT’� 능력을� 국가교육과정안(National� Core�

Curriculum)의� 핵심역량으로� 포함하고� 있는� 점이다.� 미디어� 교육� 참여자들은� 학교� 수업� 외에� 다양한� 교육과�

프로그램을� 교육과정과� 연계해� 기획한다.� 결과적으로� 영유아� 및� 초중등� 학생의� 학교생활과� 동떨어져� 있지� 않으면서,�

생애주기별로� 필요한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을� 개발하고� 실천하는� 근거가� 된다.�

학교와� 공립도서관을� 포함한� 다양한� 교육･정보･문화･예술･기술� 기관과� 시설에서� 교사,� 청소년� 활동가,� 연구자,�

36)� 멀티� 리터러시� :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개념과� 실천� 중심의� 교수법이� 결합된� 개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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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단체,� 공무원,� 사서,� 언론인� 등이� 각� 소속� 기관� 전문성을� 활용한� 프로그램을� 만들고� 운영한다.37)

o� 다양한� 미디어� 교육을� 바탕으로� 한� 협력

‘3.� 핀란드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� 현장의� 주체들’에서� 소개했듯이� 핀란드에서는� 여러� 기관과� 참여자들이� 실천적�

교육을� 지원하는� 학습� 자료와� 안내서,� 수업� 모형,� 시청각� 자료� 등� 공적으로� 이용� 가능한� 자원이� 개발되고� 생산된다.

이러한� 다양성을� 바탕으로� 한� 협력은� 국립시청각연구소(KAVI)가� 주관하는� ‘미디어� 리터러시� 주간(Media� Literacy�

Week)’을� 통해서도� 확인할� 수� 있다.� 이� 행사는� 2003년부터� 미디어� 리터러시의� 중요성을� 알리기� 위해� 매년� 열리는�

전국적� 행사로� 약� 50여� 개의� 다양한� 파트너� 기관들이� 공동으로� 협업해서� 각종� 이벤트와� 교육� 자원을� 제공하고,�

캠페인을� 후원하고� 있다.� 이� 행사에는� 학교,� 유치원,� 도서관,� 박물관,� 그리고� 커뮤니티� 센터를� 포함해� 매년� 전국의�

1,500~2,000개� 지역� 단체들이� 참여� 중이다.� 이� 기간� 동안� 참여� 단체들은� 교육� 자원을� 무료로� 제공받는다.� 또한�

무료로� 사용가능한� 자원들은� 서로� 다른� 그룹과� 관련� 전문가들에게� 맞춤� 형태로� 뉴스레터에� 담겨� 제공된다.�

이� 행사의� 중요한� 목적� 중� 하나는� 미디어� 교육이� 공유된� 책임이라는� 메시지를� 통해� 일반� 대중과� 의사결정자� 모두의�

인식을� 제고시킨다는� 데� 있다.38)

o� 융합형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� 운영39)

핀란드� 미디어리터러시� 교육에서� 융합의� 의미는� 지식(knowledge),� 형식(format),� 조직(party)� 등� 3가지로� 분류한다.�

첫� 번째는� 교육에� 어떤� 리터러시� 요소를� 복합적으로� 포함했는지,� 두� 번째는� 어떤� 형식을� 결합해� 교육� 및� 자료를�

만들었는지,� 세� 번째는� 어떤� 분야나� 기관이� 협력해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에� 융합적으로� 접근했는지를� 의미한다.�

융합형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대표� 사례로� 핀란드� 공영방송사� Yle의� ‘트롤� 공장’(Troll� Factory)을� 소개하려한다.� 온라인

상에서� 유통되는� 각종� 허위정보에� 노출된� 청소년을� 위한� 미디어교육이다.� 일방적인� 교육� 전달� 방식이� 아닌� 청소년들이�

흥미를� 가지고� 있는� 게임이라는� 매개를� 통해� 스스로� 허위정보를� 판별하고� 경계하는� 미디어� 리터러시를� 기르는� 데�

목적을� 두었다.�

속보,� 탐사보도,� 서비스� 디자인,� 데이터� 과학,� 애플리케이션� 개방� 등을� 결합한� 새로운� 방식과� 형태를�

통해� 재미를� 가미하여� 다양한� 사람에게� 필요한� 정보를� 주고받는� 융합형� 미디어리터러시� 교육의� 대표�

사례라� 할� 수� 있다.

�

37)� 진민정� 외,� 「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의� 융합적� 접근」,� 한국언론진흥재단,� 2020,� p.� 76
38)� 진민정� 외,� 「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의� 융합적� 접근」,� 한국언론진흥재단,� 2020,� p.� 78-79
39)� 진민정� 외,� 「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의� 융합적� 접근」,� 한국언론진흥재단,� 2020,� p.� 79



시청자� 권익보호� 제도� :� 핀란드편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20

- 20 -



시청자� 권익보호� 제도� :� 핀란드편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21

- 21 -

o� 모두를� 위한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미디어의� 변화와� 더불어� 핀란드에서도� 미디어� 교육의� 대상� 또한� 확대되었다.� 미디어� 리터러시의� 역량이�

청소년뿐만� 아니라� 각� 계층에� 필요하다는� 인식� 때문에� 2000년대� 들어� 핀란드는� 성인을� 위한� 미디어�

교육� 강화에� 주력하였다.� 평생� 교육을� 통해� 성인들이� 최신� 기술� 발전과� 변화하는� 정보� 환경에� 적응할�

수� 있도록� 지속적인� 교육을� 제공하고� 있다. 더불어� 학부모를� 위한� 미디어� 교육도� 활발하다.� 핀란드의�

대표적인� 마을교육공동체라� 할� 수� 있는� 만네르하임리그(MLL)는� ‘어린이와� 미디어� :� 디지털� 교육을�

위한� 7가지� 팁’이라는� 교육� 자료를� 제작하였다.� 초등학생� 교사� 및� 학부모가� 아이들의� 미디어� 이용과�

관련해서� 레거시� 미디어뿐만� 아니라� 게임,� 소셜미디어� 및� 온라인� 플랫폼에� 대한� 미디어� 교육� 사안을�

정리했다.  

핀란드의� 미디어� 교육은� 그동안� 어린이와� 노년층과� 같은� 취약� 계층에� 초점을� 맞춰왔으나,� 지금은� 모든�

시민을� 대상으로� 확대되고� 있다.� 2019년� 12월,� 핀란드� 교육문화부가� 발표한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정책안에�

따르면,� 개정된� 정책의� 핵심은� 미디어� 리터러시를� 모든� 시민에게� 동등하게� 중요한� 시민적� 역량으로�

간주하는� 것이다.� 이처럼� 핀란드는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자체를� 시민의� 역량으로� 이해하며,� 모든� 사람들이�

포함하여� 교육한다는� 평생학습의� 일환으로� 여기고� 있다.40)�

이러한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� 지원� 환경� 속에서� 시민들은� 다양한� 정보� 출처에서� 제공되는� 콘텐츠를�

비판적으로� 분석하고,� 그� 신뢰성을� 평가하는� 능력을� 갖추게� 된다.� 비판적� 사고는� 시민들이� 허위� 정보에�

쉽게� 흔들리지� 않도록� 도와주며,� 정보의� 진위를� 스스로� 판단할� 수� 있는� 중요한� 도구로� 기능한다.

핀란드의� 교육� 시스템은� 허위� 정보� 문제� 해결을� 위한� 중요한� 기반을� 제공하며,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역량을�

강화하는� 교육은� 시민들이� 신뢰할� 수� 있는� 정보를� 구별하고� 사회적� 논의에� 건전하게� 참여할� 수� 있는�

능력을� 배양한다.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을� 통해� 핀란드는� 허위� 정보로부터� 자유로운� 사회를� 유지하고,�

정보� 기반의� 민주적� 논의를� 촉진하며,� 시민들이� 스스로� 자신의� 권익을� 보호할� 수� 있는� 체계를� 마련한다.

40)� 진민정� 외,� 「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의� 융합적� 접근」,� 한국언론진흥재단,� 2020,� p.� 77-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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